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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, 경제 6단체 릴레이 소통 
첫 행보로 한국무역협회 방문

-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민·관 수출 원팀코리아로 뭉쳤다

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. 10.(수)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구자열 

무역협회 회장과 면담했다.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경제 6단체와의 소통강화를 

위한 첫 번째 행보로, 올해 수출을 정책 최우선에 두고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

위해 민·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.

  안덕근 장관은 “올해에도 ‘수출이 곧 민생이다.’라는 각오로 수출 

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,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

핵심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민·관이 원팀으로 노력할 필요”가 있다고 

언급했으며, 이를 위해 “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, 수출 마케팅 1조 원 

등 역대 최고급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, ‘민관합동 

수출확대 대책회의’, ‘수출현장 지원단’ 등을 통한 기업이 체감할 수 

있는 수출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적극적인 

협조를 요청”했다. 또한, “경제동반자협정(EPA) 등 신(新)통상 협정 체결을 

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하여 우리 기업의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

한편, 홍해의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하여 물류업계와 연결망(네트워크)을 구축하고 

있는 협회가 함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”해 나가자고 전했다.

  구자열 회장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“안 장관은 이론과 정책 실무를 

겸비한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,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

우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”으로 기대한다면서, 

“한국무역협회도 최근의 수출 회복 추진력(모멘텀)이 장기적 산업 경쟁력으로 

확장·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책 동반자(파트너)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”라고 

언급했다.

  안덕근 장관은 이번 무역협회 방문을 시작으로, 남은 5개 경제단체, 기업들과의 

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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